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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촌진흥청은 5대 역점과제 이외에 지방주도 성장 과제와 국가정상화 과제 

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.

 우선,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지원 대상을 기존 26개 

작목(대표·집중육성)에서 지방정부 자체 육성 작목까지 포함하여 총 46개 

작목으로 대폭 확대한다. 중앙-지방 간 협업 연구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

기술격차를 해소하고, 우수 연구개발(R&D)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

기술지원도 강화한다.

 국가정상화 과제로는 전체 농작업 사망사고 중 비중이 큰 농기계 사망사고 

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화를 추진한다.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(IoT) 기

반 농기계사고 감지 시스템과 119 상황실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, 안전

장치 부착 점검과 사고원인 분석을 체계화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

마련한다.

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“인공지능(AI)과 농림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

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성과를 창출

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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